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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唐糧은 임진왜란기 명군을 위한 군량미로 중국 내지에서 수송해 온 곡식을 일컫는다. 명군은 군

량을 본국에서 직접 수송해 와 의주에 비축해 두었는데, 명나라 군사가 양남(호남, 영남)에 주둔

하면서 조선정부는 의주에 비축해 두었던 당량을 남쪽으로 운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당량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광해군 10 년(1618) 

명에서 후금을 공략하기 위한 지원군 수천 명을 징발하라는 咨文이 내려오고, 광해군 

14 년(1622)에는 명의 毛文龍이 철산의 가도에 주둔하면서 조선 정부에 군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조선 정부는 양서 지방, 즉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별도의 結稅를 추가로 거두어 이를 

毛文龍의 진영에 바쳤다. 모문룡의 군대에 지급하는 군량이라 하여 毛糧, 혹은 양서 지방의 

양곡을 바친다 하여 西糧이라고도 불렀다. 1634 년(인조 12)에 갑술양전(甲戌量田)으로 삼남의 

토지 결수가 늘어나고 병자호란 이후 군량으로 소비되는 곡식이 감소하자, 토지에 추가로 

거두었던 결세가 대부분 혁파되었는데, 서량만은 이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1646 년(인조 23) 

무렵에서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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